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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1년 4월 16일) 

1. 현 상황에서 수업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해야 하는가?  

 지역사회 곳곳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성대 학생들 사이에서 확진자 수는 앞으로 더 

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 교외 활동에서 획득된 감염일 것으로 보입니다. 현재까지 

상황을 보면 기숙사 룸메이트 간의 전파 외에 수업 학생들 사이에서 전파가 발생한 

사례는 없었습니다.  

 

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비정상적인 학사운영과 학생생활이 3 학기째 이어지고 있는 

상황이므로 학내에서 집단발생이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현재 상태를 

유지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 

 

 현재처럼 감염이 만연한 상황에서는 확진자 수 제로 혹은 학생들 사이 전파 제로 보다는 

원내 집단 감염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 

 

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

것 같고, 다만 수업의 성격상 온라인 전환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 진행 시 전파 

위험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수업에 대해서는 일부 온라인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을 

것으로 생각됩니다. 

 

2. 수업 외 활동 

 

 오프라인 수업 자체보다 수업 외의 활동이 더 감염 위험이 높고 따라서 수업을 모두 

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수업 외의 활동 시 원칙 준수를 잘 하도록 하는 것이 더 

중요하므로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 발생하는 수업 

외의 활동에서 원칙 준수을 잘 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.  

 

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면 자연스럽게 학생들 간의 접촉이 늘어나므로 (특히 수업외 

만남) 학생들 사이 전파사례도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원칙 준수 및 유증상 학생에게 

검사를 잘 받도록 한다면 학교에 부담을 주는 집단 감염 사례는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

보입니다 

 

 동아리 활동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와 표면 소독 등의 수칙을 잘 준수하도록 

강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 

 



 학생들끼리의 식사 시에도 신속히 식사를 마치고 대화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

하도록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 

 

 5 월로 넘어가면서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면 실내에 머물게 되는 시간이 점점 

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학교 구성원(특히 대학원생)이 식사나 휴식시간에 

실내보다는 개방된 공간에 머물 수 있도록 그늘막이나 임시 테이블 벤치같은 공간을 

실외에 확보해 주는 것이 향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.  


